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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부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모성역할자신감을 확인하고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임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K지역 보건소 2곳을 임의 선정하였고
최종 17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기술통계와 피어슨의 상관계수 및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SPSS 2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울은 평균 1.81점, 스트레스는 평균 2.89점, 사회적지지는 평균
3.85점, 모성역할자신감은 평균 2.71점 이었다. 모성역할자신감과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r=-.245, p=.001),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관계(r=.193, p=.0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부의 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사회적지지는 높을수
록 모성역할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스트레스(β=-.222, 
p=.004), 사회적지지(β=.176, p=.034)가 있었으며, 일반적 특성 중에는 임신 주수(β=.181, p=.014)로, 이 요인들이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요인이 미치는 영향력 중 21%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모성역할자신
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추후 임부의 우울과 모성역할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pregnant women on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The study analysi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72 pregnant 
women in two community health cent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score of 
depress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confidence of the maternal role were 1.81, 2.89, 3.85 and 
2.71, respectively.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r=-.245, p=.001) between the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stress, whereas a positive correlation (r=.193, p=.011) between the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social support was observed. Stress (β=-.222, p=.004) and social support (β=.176, p=.034)
were major factors affecting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along with the pregnancy period (β
=.181, p=.014) as an average factor. Those three factors took 21% in total among all other factors, which 
could affect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to enhance the level of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of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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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여성의 임신과 분만의 과정은 임부 개인에게 모성이라
는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경험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임부는 우울, 공포, 불안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1]. 국내 임부를 대상으로 한 Lee 
and Youk[2]의 연구에서 산전우울이 30.4%로 나타났
고, Kim and Hwang[3]의 연구에서는 중증우울이 
31.9%, 경증우울은 12.7%로 나타났으며, 해외 임부의 
우울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우울 비율이 6-38%로 
다양하게 나타나[4] 우울을 경험하는 임부가 많고 이에 
대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임부의 우울은 
태아와의 관계와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며[5,6], 또한 저체중아 출산 등 태아의 신체적 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산후 우울까지 영향을 미
쳐 자녀의 성장발달에도 위험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7].

임부는 출산일이 가까울수록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조
기진통, 기형아 출산 등의 불안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
았다[8]. 임부의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6] 
피로를 야기해 태아의 건강 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산모
의 역할 취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8,9]. 이렇듯 임부가 경험하는 우울과 스트레스는 신체
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모성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영
향을 주어 태아와 출생 이후의 아동건강과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6,10]. 따라서 임
부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중재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의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시키고 자녀양육과 모성역
할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임부의 사회적지지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3,11,12]. 사회적지지가 높
은 임부는 우울이 유의하게 낮았고[13], 사회적지지가 높
을수록 모성역할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사
회적지지는 위기 상황에서 우울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안
정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모성역할 획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14]. 또한 선행연구에서 모성건강관리 교육과 
같은 사회적지지 체계를 제공받은 임부는 모성역할자신
감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적지지가 모
성역할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15]. 

모성역할은 어머니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기의 요
구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며[16], 모성역할자신감

은 출산 후 영아의 양육적인 역할에 대해 어머니가 스스
로 지각하고 있는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17]. 선행연구
에서 모성역할자신감 증진을 위해 우울과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게 중요하며, 이러한 우울과 스트레스는 사회
적지지가 중요한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18].

모성역할자신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출산 후 
산모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모아애착, 양육스트레스
[19-21], 분만경험, 모성정체감, 산후 우울[22], 모성역
할만족도 및 스트레스[23]와 관련이 있었고, 모성역할자
신감의 영향요인으로 출산경험과 양육스트레스[20], 사
회적지지, 임신 중 불안, 분만 전 태아애착[21] 등이 있었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초산모[21], 경산모
[19,21], 제왕절개 산모, 산욕초기 산모[20] 등 산모를 
대상으로 모성역할자신감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
다.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산전관리프로그램 중재
[15,24], 진통스트레스와 모성역할자신감의 관계[10,25] 
등 이었으며 모성역할자신감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임부에게 모성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26] 강조하고 있으므로 임부를 
대상으로 모성역할자신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부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모성역할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모성역할자신
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임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부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모

성역할자신감을 파악하고 모성역할자신감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지역 보건소 2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보

건소를 방문하는 임부를 대상으로 2019년 3월부터 5월
까지 188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
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고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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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개인 정보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중도철회
가능, 자료폐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
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측검증,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0.3, power 0.9로 설정하여 109명이 산
출되었다[27]. 수집된 자료 188부 중 자료가 누락된 16
부를 제외하고 172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우울
우울은 Cho 등[28]이 표준화 한 한국어판 CES-D를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의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 등[28]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86이었다. 

2.3.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Cohen 등[29]이 개발한 스트레스 지각 

도구로 측정한 값으로, Likert 5점 척도의 1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 당시 Cronbach’s α =.84, 본 연구의 Cronbach’s α
=.73이었다.

2.3.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Liabsuetrakul 등[30]이 개발한 도구를 

Kim 등[31]이 수정ㆍ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 5
점 척도의 1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82, 
본 연구는 Cronbach’s  α=.84이었다.

2.3.4 모성역할자신감
모성역할자신감은 Park[32]이 개발한 35문항의 도구

를 사용하였다. 안위와 안전, 영아의 행동, 수유관리, 위
생관리 및 건강과 질병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의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95이었
고, 본 연구Cronbach’s α=.97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모성역할자
신감의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Characteristics n(%) M±SD
Age(years) 32.3±4.07

Education

High school 12(7.0)
College 38(22.1)
Undergraduate 105(61.0)

Graduate school 17(9.9)

Duration of
marriage(month)

<12 57(33.1)
12-23 40(23.3)
24-35 25(14.5)
36-47 20(11.6)

≥48 30(17.5)

Family

With Parent 15(8.7)
Only couple 149(86.6)
Others 8(4.7)

Gestational period

≤12wk 20(11.6) 23.8±9.21
13-24wk 63(36.6)
25-36wk 75(43.6)

≥37wk 14(8.1)

Number of child

No children 135(78.5)
=1 30(17.4)
≥2 7(4.1)

Intended pregnancy
Yes 127(73.8)
No 45(26.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2)

3.2 대상자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모성역할
    자신감 

Table 2와 같이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1.81점, 스트
레스는 평균 2.89점, 사회적지지는 평균 3.85점, 모성역
할자신감은 평균 2.71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 M±SD Range Min Max
Depression 1.81±.38 1-4 1.15 3.45
Stress 2.89±.47 1-5 2.00 4.00
Social Support 3.85±.38 1-5 2.00 4.70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2.71±.76 1-5 1.00 5.00

Safty related 2.69±.75 1.00 5.00
Behavioral
related

2.66±.76 1.00 5.00

Feeding related 2.65±.82 1.00 5.00
Sanitary related 2.78±.87 1.00 5.00
Health related 2.74±.83 1.00 5.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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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변수 간의 관계
대상자의 모성역할자신감은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

계(r=-.245, p=.001), 사회적지지와 정적 상관관계
(r=.193, p=.0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
지가 높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모성역할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
Depression Stress Social

Support

Self-confi
dence in
maternal

role

r(p)
Depression 1
Stress .313(<.001) 1
Social
Support -.318(<.001) -.157(.039) 1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026(.793) -.245(.001) .193(.011) 1

Table 3. Correlation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N=172)

3.4 모성역할자신감의 영향요인
모성역할자신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

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값은 1.970
으로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차한계 값
은 0.1 이상, VIF값은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임부의 모성역
할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스트레스(β=-.222, 
p=.004), 사회적지지(β=.176, p=.034)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는 임신 주수(β=.181, p=.014)로 나타났고, 전체 
영향력은 21%이었다(Table 4).

Variable B SE β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onstnat) 1.972 1.010 1.953 .003

Gestational
period .015 .006 .181 2.482 .014 .983 1.017

Depression .224 .159 .113 1.405 .162 .830 1.205
Stress -.447 .155 -.222 -2.887 .004 .883 1.113
Social
Support .259 .121 .176 2.143 .034 .898 1.114

R２=.210, F=4.470,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N=172)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임부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모성역
할자신감을 확인하고,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임부의 우울은 중간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
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임부의 우울은 중간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33]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는 임부의 나이, 출산경험 등 개인적 특성과 고위험 임
신, 기형여부 등 임신관련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라고 사료된다. 향후 임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울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부의 스트레스는 중
간수준 정도, 사회적지지는 중간수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적지지는 개
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스트레스나 우울에 노출된 개
인을 보호하여,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므로[11,12], 임부의 사회적지지 체계를 강화하
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모성역할자신
감은 중간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산모보다 초
산모가 모성역할자신감이  낮고[10], 출산 후 시간이 경
과할수록 높아진다고 제시[22]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임
부들이 대부분 초산모로 모성역할자신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산모의 모성역할자신감 향상
을 위한 교육 및 중재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부의 모성역할자신감과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 
사회적지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9,18,23]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임부
의 스트레스는 태아와의 애착형성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
칠 뿐 아니라 출산 후 모성역할수행에도 영향을 주고
[10], 출생이후의 아동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또한 임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상
태는 사회적지지가 완충효과가 있어[12], 위기 상황에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모성역할획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해서 모성역할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선행연구[15]에서 임부가 출산 전 지역사회 기관에
서 제공된 신생아 관리, 모유수유, 라마즈 호흡법 등 모
성건강교육을 받은 경우 모성역할자신감이 유의하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의 지원정책이
나 가족의 지지가 모성역할자신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울이 모성역할자신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바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모성
역할자신감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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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산후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모성역할자신감 
점수가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지 않았던 연구[18]와 유사하며, 임부의 우울이 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연구[6]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비
록 통계적인 유의미한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우울이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고 보여진다. 따라서 추후 우울과 모성역할자신감의 관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모성역할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영향요인은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서는 임신주수로 
확인되었다. 임부는 임신주수가 높을수록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산전관리 프로그램에 노출
되는 횟수가 증가함으로써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는 모
성역할자신감에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이라고 제시한 결
과[20,21]와 일치하며, 모성과 태아의 애착에도 가장 영
향력있는 변수가 사회적지지라고 한 선행연구[6]와도 유
사하다. 따라서 임신기간 동안 임부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확대적용하고,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산전관리와 양육관련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활용을 통해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킨다면 
모성역할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모성역할자신
감에 영향요인으로 우울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나고
[2,3,13],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3,6]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영향관계를 보다 명확
하게 규명하기 위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임부의 모성역할자신감에 사회적 지지
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모성역할자신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
향요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우울과 모성역할자신감의 
관계를 규명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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